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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학교는 ‘학교장추천전형’의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시 원서 접수 전 ‘학교

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 선정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희망원을 받습니다. 희망원을 제

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수시 모집 

서류 접수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약 일주일 뒤)에 고교별 대표 교사가 대학별 추천 

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고교별 대표 교사는 지원하지 않고 포기

원을 제출한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합니다. 

서울 서문여고 이효종 교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대 지역균형, 가톨릭대 의예과, 고려대, 한양대 등 추천 인원

이 정해진 대학에 추천을 받았지만 수시 원서 접수 시 포기하고 싶다면 교사와 상의

하길 바란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포기하면 다른 학생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

문이다. 해당 대학의 서류 지원 첫날 오전까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학교장 추천 포

기원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의적으로 추천을 포기해 다른 학생의 추천 기회를 

박탈할 경우, 학교에 따라 졸업식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추천 인원에 제

한을 두지 않은 대학이라면 학교에 통보나 상의 없이 지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

류 접수가 끝나고 학교장 추천 포기원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학생이 임의로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했다면, 고교

별 대표 교사는 대학별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입력할 때 ‘비추천’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

우 대학은 해당 학생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수시 6장의 기회 중 한 장을 허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만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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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을 받으면 해당 대학 지원이 

의무인지, 미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고 
지원을 안 해도 될까요?

지원 의무 없으나,
대학 추천 인원 제한된 경우 교사와 상의해야


